
지스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과제 2건 선정
- 최영재 교수팀, 백신 등 대량생산 위한 분자 정제 기술 연구

- 이상윤 교수팀, 대규모 양자네트워크 위한 고효율 양자 중계기 연구

       

       ▲ 왼쪽부터 신소재공학부 최영재 교수, 물리‧광과학과 이상윤 교수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연구진이 삼성그룹으로부터 3년 간 총 2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지스트는 최근 신소재공학부 최영재(1988년생) 교수와 물리‧광과학과 이상윤(1975

년생) 교수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에서 지원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

업’에 선정돼, 각각 백신·치료제와 차세대 양자 중계기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

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지스트에 임용된 최영재 교수는 15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상반기부터 3년

간 주식회사 에이티지라이프텍(공동 연구자: 류태훈 대표)과 함께 리보핵산(RNA) 

백신·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분자 정제 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RNA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바이오 소재로, 그동안 생산 단계

에서 소재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최영재 교수팀은 현재 7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RNA 정제 수율*을 99%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자 정제 

기술을 개발해 원하는 디자인(서열과 길이)을 가진 분자만을 정교하게 정제해 RNA 

백신·치료제 생산 공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 RNA 정제 수율: RNA 분자 중 정확히 원하는 서열만을 분리해 내는 비율



최영재 교수는 “mRNA 백신, RNA 신약의 높은 기능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RNA 정제 수율을 향상시키는 분자 정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년 안

에 현재 70%에 미치지 못하는 RNA 정제 수율을 99% 수준으로 끌어올려 K-바이오

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지스트에 임용된 이상윤 교수는 반도체 점결함을 이용한 양자 중계기 개발

을 목표로 올해 6월부터 향후 3년간 12억 원을 지원받아 반도체 점결함을 이용한 

양자 중계기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안전한 양자 암호통신을 실용화하려면 대규모 양자네트워크를 구현해야 한다. 

양자네트워크는 광자를 매개로 다수의 양자 메모리들 사이의 양자 얽힘을 구현하

는 것에서 시작하므로 양자 광원과 양자 메모리가 결합된 고효율, 고신뢰도의 양자 

중계기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윤 교수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실리콘 빈자리 결함을 이용하여 높은 효율과 신

뢰도를 갖춘 양자 중계기를 개발하고, 대규모 양자컴퓨팅, 양자 인터넷 실현을 위해 

필요한 높은 확장성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상윤 교수는 이를 위해 원자-광자 상호작용 및 양자광학 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조영욱 교수팀과 공동 연구진을 구성했다. 

이상윤 교수는 “양자 중계기 성능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한 새로운 스핀-광자 얽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점결함을 이용하여 

높은 효율과 신뢰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양자 중계기를 개발하고자 한다”면서 

“실용적인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 실현 가능성을 한층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국내 기초과학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공익 연구 지

원사업이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연구 과제로 선정되면 최대 5년간 연구비를 받

을 수 있다.  


